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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월 16일 EU는 CBAM(탄소국경조정제)의 공식 발효를 선언하였고, 10월 1일부터 전환기간이 시작되었다.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하여 지난 1월 31일까지 EU 관세 당국의 ICS2 시스

템을 통해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하였다. 최근 국내 철강 및 알루미늄 관련 기업들은 새로운 EU 규제에 대응하기 위

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CBAM은 국내 규제가 아니기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명쾌한 가이드를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원 사업 형태로 간접적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글로벌 컨설팅사 관점에서 국내 기업들이 CBAM 제

도 전반을 이해하고 단계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탄소국경조정제(CBAM)의 추진 배경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동 패키지에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A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

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패키지 일환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되는 이른바 탄소누출

(Carbon Leakag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소국경조정제(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제안되었다. 

EU ‘Fit for 55’ 입법안 구성 현황

탄소 가격 결정

항공부문 배출 권거래제 포함

해운, 육상운송, 건물로 배출 
권거래제 확대

에너지 세제 지침 개정 

탄소국경조정 도입

탄소 감축 목표 설정

지원 조치

노력분담규정 개정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산림 (LULUCF) 규정 개정

재생에너지 지침 개정

에너지효율 지침 개정

사회기후기금(Social Climate Fund) 신설

출처 : 2021, EC, Fit for 55, 딜로이트 재구성

탄소 배출 규정 강화

승용 및 승합차 CO2  
배출기준 강화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 개정 

항공운송 연료 기준 도입 

해운 연료 기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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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제도 개요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동일 제품이 EU 역내에서 생산될 때 지불하는 탄소 비용과 동등하게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

하는 제도이다. 

동 제도는 ‘Regulation (EU) 2023/956’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2023년 10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25년 12월 31일 까지는 전

환기간(Transitional Period)으로 운영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확정기간(Definitive Period)으로 본격적인 제도 적용이 시작된

다. 전환기간 운영의 목적은 EU역내로 대상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 제품 탄소배출량을 포함한 EU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정보와 보

고 과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EU당국에서는 제도 운영의 개선 사항 발굴 등을 통해 확정기간부터는 제도가 공백 없이 진행될 수 있

도록 하는 것에 있다.

전환기간에는 제품당 내재배출량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역내 수출제품에 대한 인증서 구매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재 배출량

에 대한 산정 방법론도 2024년 7월까지는 EU 집행위가 제시한 기본값을 활용할 수도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는 우리나라 배출권 거

래제 등 제3국 인정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EU CBAM의 전환기간/확정기간 중 의무사항

출처 : 2023, EC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딜로이트 재구성

EU CBAM 비용 부과 매커니즘

특정 내재배출량

CBAM 인증서 제출

기지불한 탄소가격

검증

EU-ETS 기반으로 산정한
제품당 무상할당량

구분

기간

보고주기

과징금

의무사항
보고

검증

전환기간

'23.10.01~'25.12.31

CBAM 보고서 제출

불필요

분기

배출량 미보고 시 부과

10~50€/tCO₂e, 미준수 6개월 이상 시 중과

확정기간

'26.01.01 이후

CBAM 신고서 제출

연 1회 현장 검증 & 검증보고서 제출

연 1회 / 차년도 5월 31일까지 제출

CBAM 인증서 미제출 시 부과

EU-ETS의 증가하는 초과배출 
과징금과 동일(약 40€/tCO₂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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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적용 대상은 탄소 누출이 큰 6대 부문에 우선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부문이 해당된다. 우리 

기업의 수출 제품 중 CBAM 대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EU로 수출하는 상품의 CN 코드가 대상 제품 목록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EU 품목별 CN코드

우리나라 기업의 CBAM 대상 품목 수출현황

출처 : 2023, EC GUIDANCE DOCUMENT ON CBAM IMPLEMENTATION, 딜로이트 재구성

출처 : 2023, 한국무역협회,K-stat, 딜로이트 재구성

CBAM 발효에 따른 국내 기업의 영향 

CBAM 발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우리나라 기업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CBAM 대상

이 되는 철강, 알루미늄, 수소, 비료, 시멘트, 전기 부문의 최근 3년간 CBAM 품목별 수출액의 총액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6개 부분의 

총합은 약 54억 1천 2백만 유로로 약 7조 7,500억원으로 집계된다. 세부 부문별로 보면 철강이 48억 1천 5백만 유로로 6대 분야 중 약 

88.9%를 차지하며 알루미늄이 5억 9천만 유로로 약 10.9%, 비료는 721만 4천 유로로 약 0.13%를 차지한다.

부문

구분

철강 2,508,401 2,981,742 4,815,164

(단위: 유로, 천)

알루미늄 258,913 393,098 590,005

수소 - 4 1

비료 1,300 1,929 7,214

전기 - - -

시멘트 6 6 2

합계 2,768,620 3,376,779 5,412,386

2020 2021 2022

철강

72(일부 제외), 7301, 7302, 730300, 7304, 7305, 7306, 7307, 7308, 7309, 7310, 731100, 7318, 7326, 
260112: 7204, 72022, 72023, 720250, 720270, 720280, 
(제외 품목 720291, 720292, 720293, 72029910, 72029930, 72029980)

252310, 252321, 252329, 252390, 250700, 252330

280800, 2814, 283421, 3102, 3105, 310560

7601, 7603, 7604, 7605, 7606, 7607, 7608, 760900, 7610, 761100, 7612, 761300, 7614, 7616

271600

280410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력

수소

품목별 CN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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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문별 상품 범주별 기업 수는 철강 부문에서는 선철(CN Code:72계열) 약 260개, 철강 제품(CN Code: 73계열) 2,265개, 알루

미늄 부문에서는 알루미늄괴 및 제품(CN Code: 73계열) 약 637개로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의 약 3,162개 기업이 CBAM 전환기간  

1년차부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품 범주별 CBAM 적용 대상기업 현황

EU CBAM 관련 중소기업 인식 현황조사

매우 잘 알고 있음
0.7%

모르고 있음
78.3%

알고 있음
21.7%

출처 : 2023, 한국무역협회, K-stat, 딜로이트 재구성

출처 : 2023, 중소기업중앙회,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딜로이트 재구성

CBAM 관련 국내기업의 준비 상황 

CBAM이 업종별로 미칠 영향에 비하여 국내기업의 준비 상황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EU CBAM 관

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300개 제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및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 

현황 및 탄소중립 추진 관련 어려움에 대한 내용을 조사했다. 본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8.3%는 CBAM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

으며 불과 21.7% 만이 CBAM 도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CBAM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 했다.

상품 종합 범주

선철

알루미늄괴

72~

76~

CO2

CO2, PFC

260

19

철강 제품

알루미늄 제품

73~

76~

CO2

CO2, PFC

2,265 

618

CN code 온실가스 대상업체 수('22년 기준)

대체로 모름
42.3%

대체로 알고 있음
21.0%

전혀 모름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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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54.9%는 CBAM에 대해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한
대응계획이 없음

원청 또는 협력사의
대응계획 및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정부, 유관기관 
설명회 참석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한 정보탐색

외부 컨설팅사를 통해 
온실가스명세서

(인벤토리)선제구축

배출권 할당 또는 
목표관리제 대상기업
으로 대응역량 기보유

기타

또한 CBAM 대응에 필요한 기초 정보인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체계'(MRV)를 파악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21.1%에 불과했다.

가장 필요한 탄소중립 지원정책으로는 ‘전기, LNG 등 에너지요금 개편’이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녹색금융 등 금융

지원 확대(27.3%), 고효율기기 등 시설개체 보조(24.0%) 순이었다. 필요한 CBAM 지원정책으로는 △교육, 설명회 등 정보 제공(56.3%) 

△배출량 산정·보고 관련 컨설팅(31.7%) △핫라인 등 상담창구 신설(18.7%) 등을 꼽았다.

이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한 준비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차원

의 지속적인 홍보와 정보 제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 CBAM 관련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 현황조사

EU CBAM 관련 중소기업의 MRV 파악 현황조사

출처 : 2023, 중소기업중앙회,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딜로이트 재구성

출처 : 2023, 중소기업중앙회,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중소기업 현황조사 결과보고서, 딜로이트 재구성

54.9%

24.6%
19.0%

4.2% 1.4% 2.8%

78.9%

9.9% 7.0% 4.2%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

주요공정 및
배출원 파악

배출량 산정 및
검증절차

보고절차 및
보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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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대응을 위한 고유내재배출량(SEE)의 산정 방법 

CBAM 대응을 위해서 관련 기업에서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해당 제품의 단위 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개

념인 고유내재배출량(SEE, Specific Embedded Emission)이다. 본 고에서는 고유내재배출량산정의 세부 방법론 보다는 산정 방법의 

근거, 산정 과정 등을 위주로 설명한다. 고유 내재배출량 산정에 앞서 EU 배출권 거래제 및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EU 배출권거래제(EU-EST)는 2005년부터 시작된 전세계 최대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2021년부터 4기에 접어들어 운영 중에 있다. 

국내에도 EU-ETS 체계를 준용하여 설계한 한국 배출권거래제(K-ETS)를 지난 2014년부터 시행 중에 있다. K-ETS는 EU-ETS의 체계를 

준용하기는 했으나 설계 당시 정부의 정책 방향과 EU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운영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 맞게 설계되어 운영되고 있

어 EU-ETS와 K-ETS의 차이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U-ETS에서는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이상의 3대 온실가스를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EU-ETS & K-ETS 비교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 산정해야 한다. 주요 산정 절차

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생산공정 내 투입 물질 확인-배출원 확인 및 구분-제품 생산 공정별 데이터 

할당-단순재/복합재 여부 확인-배출량 산정 방법 선택-유형별 배출량 산정-제품당 배출량 산정 순서로 배출량을 산정한다.

배출량 보고기간은 1년을 기준으로 역년(1/1~12/31)으로 산정하나, 회계연도를 보고기간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EU-ETS에 기반한 CBAM 산정 절차

대상 온실가스

대상

배출량
산정방법

업종

대상기준

대상 수

산정단위

배출활동

EU-ETS

CO2, N2O, PFCs

발전, 산업, 항공

9,977개소 

시설단위/공정

29개 배출활동
*연소, 공정배출, 항공 등

발전 : 20MW 이상 발전소 및 기타 연료연소시설
산업 : 유류정제소, 코크스로, 철강제련시설,
시멘트, 제지, 유리, 석회, 벽돌 제조시설 등
항공 : 상업항공기 연 10천톤 이상, 비상업항공기 
연 1천톤 이상

K-ETS

CO2, CH4, N2O, HFCs, PFCs, SF6

발전, 산업, 수송, 건물, 폐기물, 공공기타

775개 업체

사업장 단위

41개 배출활동
*고정연소, 이동연소, 고정배출, 폐기물처리 등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업체기준 : 125,000톤 이상인 업체 
사업장기준 : 25,000톤 이상인 사업장 
보유 업체

제품 생산공정별 
데이터 할당

단순/복합재
여부 확인

배출량 산정방법
론 선택

유형별 배출량
산정

제품당 배출량 
산정

CBAM 대상
제품 여분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 공정내
투입 물질 확인

온실가스
배출원확인 및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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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시사점 

지금까지 CBAM 탄생배경, 국내기업의 영향, 준비상황, 배출량 산정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다. CBAM은 국내 규제가 아니기에 우리

나라 정부에서도 모든 기준과 사안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가이던스를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CBAM의 대상 제품을 생산하는 기

업은 대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으로 CBAM 대응을 위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CBAM 대응 과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 제품의 CBAM 대상 여부 확인, EU 세관 신고서 작성 시 CN코드 판정 과정, 그리고 제품

의 내재배출량 산정이다. CBAM에 대한 올바른 대응 위해서는 유럽 관세 당국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제품의 온실가스배출량 산정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있는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EU 당국 및 현지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글로벌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국내기업에 정확한 정보 제공과 가이드를 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은 지난 12월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CBAM과 관련된 모든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전담팀에는 특정내재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운영

된다. 국내 최대 규모인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과 딜로이트 유럽법인 EU CBAM 대응팀 20여명이 유기적으로 협력하

며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CBAM 첫 해... 우리나라 수출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9

Deloitte CBAM 대응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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